
활동 보고서

접 수 번 호

학   교  명 영훈국제중학교

동아리(팀)

명칭 DK03

구성원
3학년

심재인, 최정화, 김준희, 김지우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100일 간의 기록을 말하다!

2018. 05. 02 ~ 2018. 08. 09



- 2 -

목차

1. 참여 동기

2. DK03의 발자국
  (1) 독도를 알리는 카페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 개설
     - 독도 기초 자료
     - 독도 관련 PPT 템플릿 및 배경 사진 무료배포
  (2) 독도를 담은 핀버튼 판매 활동
  (3) 독도 필통 만들기 키트 봉사활동
  (4) 광화문에서 독도 알리기
  (5) 독도 경비대에게 편지쓰기
  (6) 독도 명칭 표기 수정 요청 이메일 전송 및 서명운동
  (7) ‘당신은 독도에 대해 잘 아시나요?’ 강연 활동

- 강연에 사용했던 PPT
- 독도와 관련된 단어 찾기 활동
- 강연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홍보 포스터

  (8) 독도를 더 자세히 알리는 팜플렛 제작 및 배부, 홍보
  (9)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강치 이모티콘 제작 및 등록
  (10) 독도의 역사를 담은 단편 웹툰 제작

3. 활동 결과와 느낀 점



- 3 -

1. 참여 동기
예전부터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는 독도와 관련된 문제였다. 우리나라의 국
민으로서 어릴 때부터 독도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항상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말을 해왔지만 정작 
독도에 대해 알고, 기억나는 사실 또한 많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
마라고 표현되고, 동해가 일본해라고 표현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기사를 읽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교육을 받아온다면,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가능성
이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형 방송국 중 하나인 JTBC가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 많은 누리꾼들이 당혹함과 실
망감을 내비추었으며, 우리들도 그 중 하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의를 나누었지만, 이
야기만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끼리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지 고민해 보았다. 그러던 와중 학교에서 ‘독도 지킴이 대회’가 개최되었다. 현재 팀원들 모두 독도
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리자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끼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독도를 알리자는 취지
를 가지고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2. DK03의 발자국
(1) 독도를 알리는 카페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 개설
 먼저 우리는 독도에 대한 기본 정보와 독도를 사이에 둔 한일의 영토 분쟁, 그리고 각국이 내세우
고 있는 근거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료, DK03 팀이 해 온 활동을 업로드할 카페를 개
설했다. 카페의 이름은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 ‘독도와 함께 걷다’, ‘YHIMS DK03’, ‘독도와 
거니는 우리’, ‘영훈 독도지킴이’, ‘우리의 독도’, ‘혜윰 of 독도(혜윰: ’생각하다‘라는 뜻의 순우리말)’ 
등의 의견이 팀원 내에서 나왔으나 투표 결과 가장 많은 투표수를 차지한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로 결정되었다. 팀원들끼리는 이를 줄여 ‘울동뱃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카페의 주소는 
cafe.naver.com/yhdk03/2 이고, URL에는 팀명인 DK03을 담았다. 카페는 김준희 학생이 개설했
고, 현재 4명의 팀원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음은 심재인 학생, 김준희 학생, 최정화 학
생이 카페에 업로드한 독도 관련 기초 자료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파워포인트 템플릿 및 휴대폰 
배경 사진이다. 독도 관련 기초 자료는 심재인 학생이 조사 및 정리하였으며 파워포인트 템플릿은 
김준희와 최정화 학생이 제작했고, 배경 화면은 김준희 학생이 단독으로 제작했다.

① 독도 기초 자료

 다음은 심재인 학생이 카페에 기재한 독도 관련 기초 정보의 전문이다.

Ⅰ. 독도란? 

� 위치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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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번호: 799-80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2) 지리적 위치
 동도
 -북위 : 37° 14‘ 26.8“
 -동경 : 131° 52‘ 10.4“

 서도
 -북위 : 37° 14‘ 30.6“
 -동경 : 131° 51‘ 54.6“ 

- 행정 구역상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   >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동해안의 죽변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16.8km 
                                      일본의 오키섬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57.5km 

3) 크기와 구성
독도의 구성: 2개의 큰 섬(동도, 서도) + 89개의 부속
도서
           동도→서도 = 저소시를 기준으로 151m 
- 동도: 동남쪽에 위치
       면적 73,297m², 높이 98.6m, 둘레 2.8km
       접안시설, 경비대, 헬기장, 유인등대 등 존재
- 서도: 서북쪽에 위치
       면적 88,740m², 높이 168.5m, 둘레 2.6km
       가장 높은 지형과 넓은 면적을 지님 

       주민숙소, 등반로, 음용시설 등의 시설이 존재
- 부속도서: 89개의 부속도서, 총 면적 25,517m² 
  대표적인 도서: 부채바위, 촛대바위, 군함바위, 넙덕바위, 해녀바위 등 
→ 총 면적은 187,554m²에 달하며 동도 73,297m², 서도 88,740m², 부속도서 25,517m² 

4) 도로명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 (주민숙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 (독도등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독도경비대)

‚자연환경

1)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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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질

3) 해저 지형

기온 최저온도 13.6℃, 최고온도 34.6℃, 평균기온 12.2℃
강수량 평균 1,240mm(강수량 가장 많은 달 9월)
바람 연평균 풍속이 4.3m/s로 남서풍이 우세한 반면 겨울에는 북동풍이 우세

표면 수온 3∼4월에 10℃ 전후로 가장 낮고, 8월에 25℃ 전후로 가장 높은편
표면수 

염분 농도
33∼34% 표층 산소량은 6.0㎖/l, 투명도는 17∼20m(높은 염분 농도, 맑은 수역 
형성)

해류

- 쿠로시오 해류의 한 지류인 쓰시마 해류가 대한 해협을 지나 북상
- 겨울철에는 독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선회
- 여름철에는 쓰시마 해류가 독도보다 더 북상하여 선회
- 북쪽에서는 리만 한류의 한 지맥인 북한 해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 독도 
부근에 많은 해양식물 형성

구성 -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알칼리성 화산암인 각력암, 조면암 등 총 9개 
화산암층

동도의 정상부

- 해발고도 98.6m, 정상부근은 비교적 평탄
- 두께20~30m의 토양층이 분포하여 초본류가 서식
- 바다를 향한 사면은 대부분 높이 30m 내외의 경사가 급해 해식애로 이루
어져 토양
- 층이 결여되거나 얇아 식생피복이 대단히 불량 

서도의 정상부 - 해발고도 168.5m, 좁고 날카로운 능선
 - 남서쪽 해발고도 100~140m 사이는 다소 평탄한 편이여 초본들이 분포 

제 1 독도 해산
(독도해산)

- 북위 37° 15′, 동경 131° 52′
- 제1독도 해산 위에 독도 위치
- 서쪽으로는 수심 2,100m로 경계 지어지고, 동쪽으로는 제2독도해산 
서쪽과 수심 
- 800m의 해저골을 두고 분리
- 정상부는 수심 60m에서 200m정도이며, 경사도가 2° 미만 매우 완만하고 
평탄한 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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ƒ 생태계

1) 식물
- 총 59종류가 독도에 자생 (총 1문 3강 21목 29과 50속 48종 1아종 9변종 1품종)
- 식물상 목록은 자생종, 귀화종, 재배종 및 식재종으로 분류됨
- 주요 식물군락은 돌피군락, 돌피-왕해국군락, 돌피-섬제비쑥군락, 왕해국-섬제비쑥군락, 명아주군
락, 유채-소리쟁이군락의 총 6개 군락
- 목본은 사철나무, 섬괴불나무와 큰보리장나무가 자생, 이 중에서 왕호장근, 참나리, 갯까치수영 등 
3종은 환경부가 지정한 특정식물종임

2) 곤충
- 미동정 30종 제외한 총 134종이 독도에서 확인됨 (2013년 현재)

- 대지를 형성
- 많은 해저곡 형성, 이 해저곡들은 심해의 울릉분지로 연결 

제 2 독도 해산
(탐해해산)

- 북위 37° 9′, 동경 132° 2′
- 제1독도해산으로부터 남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
- 동쪽은 수심 약 800m에서 경계지어짐
- 주변 사면의 경사도 약 13도, 정상부의 경사도는 약 2도, 수면 위로 노출 
부분 없음 

제 3 독도 해산 
(동해해산)

- 북위 37° 11′, 동경 132° 20′
- 제1독도해산으로부터 55km 떨어진 오키뱅크 서쪽 경계부에 위치
- 화산체의 상부대지가 가장 넓은 반면 해산 기저부로부터의 높이는 약 
600m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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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군별로 딱정벌레목, 파리목, 나비목, 벌목, 노린재목, 매미목, 톡토기목, 잠자리목, 메뚜기목, 
집게벌레목, 풀잠자리목으로 나타남
- 화산섬인 독도의 식물 분포가 제한적이고 열악한 서식환경 때문에 독도의 곤충상은 매우 특이함
- 독도장님노린재는 독도가 세계 분포상 북방한계선으로, 초록다홍알락매미충은 동방한계선, 섬땅방
아벌레는 서방한계선으로 알려져 있어 독도는 많은 곤충의 ‘생물지리학적 한계선’ 역할을 함

3)조류
- 독도에서 확인된 조류는 총 175종 (2013년 현재)
-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의 대집단 번식지이며,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천연의 생물상을 유지하고 있음
- 매나 벌매와 같은 멸종위기 종에서부터 수많은 도요새들,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참새들까지 매
우 다양한 조류 서식
- 북쪽과 남쪽을 오가는 철새들의 이동경로 상에 있어 다른 쉴 곳이 없는 철새들의 구원섬 역할을 
하고 있음
- 한국, 시베리아, 알래스카, 북미,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 등 철새들이 이용하는 이동경로에 
포함되는 태평양, 환동해안에 독도가 위치하여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짐

4) 해조류
- 독도 연안에서 출연한 해조류는 총 95종임 (2006~2010년 수중잠수조사)
- 독도 연안에 출현하는 해조류는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로 구분되며 주요 해조류로는 미역, 다시
마, 김, 우뭇가사리, 톳 등이 있음.
- 최근 종수가 급격히 감소 (울릉도와 함께 해수온의 상승과 남쪽의 열대성 해류의 북상이나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측)

5) 무척추동물
- 독도 연안에 출현한 무척추동물은 총 190종임 (2006년~2010년 수중잠수조사)
- 주요 무척추동물로는 전복, 소라, 홍합, 해삼, 새우, 홍게, 거북손 등이 있음

6)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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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주변해역에서 총 95종 발견 (2006~2010년 수중잠수조사)
- 주요 어류로는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등이 
있음
- 동해안 연안 출현 어종과 제주해역에 서식하는 아열대성 어종, 독도해역을 회유하고 있는 냉수성 
어종이 공존하며 살고 있음

Ⅱ. 독도의 역사

� 타임라인

‚ 이름의 변천

(타임라인: 심재인 학생이 직접 자료 조사 후 제작)

- 일본에서는 명치시대 이전에는 독도를 마쓰시마,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다가, 1905년 영토편
입 이후부터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름
- 서양에서는 섬을 발견한 선박의 명칭을 따라 이름을 붙임
: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꾸르호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으로 명명함
: 1885년 영국함선 호네트호 또한 ‘호네트 암(Hornet Rock)’으로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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ƒ 역사적 인물
1) 안용복(1658 ~ ??)
-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에도 막부로 하여금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및 월경을 금지시키겠다는 약속
을 공식적으로 받아냄
- 그 이전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 소지가 있었으나 안용복의 공으로 인해 한참 뒤 고종 
임금 때까지 울릉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음
- 그 뒤 일본 어선들이 함부로 울릉도에 상륙하지 못하게 되었음

2) 이사부(?? ~ ??, 신라 지증왕 시절)
- 512년 우산국을 정벌
: 이때 사자(현재의 사자가 아닌 전설의 동물)를 나무로 제작해 적에게 항복 요구

3) 홍순칠(1929년 1월 23일 ~ 1986년 2월 7일)
- 울릉군 상이 전역자를 중심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
- 국립경찰과 공조하여 독도 및 인근 해상에 대한 경비 활동을 함
- 독도 및 인근 해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행사하는 데에 기여
- 독도에 나무 옮겨심기, 대형 태극기 설치, 급수장 설비 등 독도 지키기 및 가꾸기 활동을 함

Ⅳ.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한국 vs 일본)
1) 512년 –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함

2)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주장
2-1) 일본의 주장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음
-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지도, 나가구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1779년) 등 일본
의 각종 지도와 문헌이 이를 확인
2-2) 주장의 허구성
-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의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 (1876년)와 같은 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함

3)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3-1) 일본의 주장
-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음 
-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
3-2) 주장의 허구성
-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보는 것이 가능,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 한 때부터 
인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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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등 한국의 수많은 정부 관찬문서에 독도가 명확히 표기됨
-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기록됨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줌
- 오늘날과 달리 지도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고지도 중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잘못 그린 것이 있으
나, 이것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님

4) 17세기 독도의 영유권 확립?
4-1) 일본의 주장
- 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독도
의 영유권 확립
- 초기 에도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들이 막부로부터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면
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에 헌상함
- 독도는 울릉도로 도항하기 위한 항행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서, 또 강치나 전복포획의 좋은 
어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용
4-2) 주장의 허구성
- 도해면허는 내국 섬으로 도항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임 ->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일
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
-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 (1667년)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하여 스스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시킴
- 187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한일간 교섭결과를 토대로 “…죽도(울릉도)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
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
- 일본 외무성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송도(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함 

5)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5-1) 일본의 주장
-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음
- 1696년 울릉도 주변 어업을 둘러싼 한일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로의 도항을 금지하지는 않음 ->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을 것
5-2) 주장의 허구성
- 17세기말 일본 막부정권이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는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며,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밝힘
- 일본 자료(오야가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 ‘죽도 근변의 송도’ 등의 기록
이 잘 설명해 주는 바와 같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됨 ->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금
지조치에는 독도 도해금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 도해금지조치 이후 있은 일본의 독도 명칭 혼란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다는 
것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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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05년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서
6-1) 일본의 주장
- 다케시마는 주인이 없는 땅이었고,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한 나라가 소유하는 것 1903년
은 우리가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해로, 다케시마는 시마네 현의 땅으로 편입됨
-> 시마네 현에서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만듦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야기됨 의문이 해소되어
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
6-2) 주장의 허구성
-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변
명에 불과함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
유권은 확고했으며 1905년 당시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으므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임
- 한국은 일본의 조치 사실을 안 즉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나(1906년), 을사늑약
(1905년 11월)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단지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뿐
-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고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함
- 울릉도 주변도서의 지리적 현황과 독도를 독섬(돌섬)이라고 호칭한 울릉주민들의 생활상을 고려
하면 “석도”는 독도를 의미하는 것이 맞음
- 1947년 울릉도 개척민(홍재현)의 증언 및 1948년 독도폭격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5
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독도는 계속해서 울릉도 주민들의 어로작업지로 이용됨

7)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7-1) 일본의 주장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
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함
- 1951년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
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서도 명백히 명시됨
7-2) 주장의 허구성
- 미국은 애초에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함
- 미국의 일시적인 태도의 변화는 일본인들의 로비에 의해서 일어난 일임
-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
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함
- SCAPIN 제677호 : 3. 이 훈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 울릉도,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독도) … 등이다. 
*SCAPIN이란? 연합국군 최고사령부(GHQ)의 지시령
- 독도는 일본의 본격적인 영토침탈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된 한국의 영토
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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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8-1) 일본의 주장
-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함
-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는 동시에 
외무성에 이를 고시함
8-2) 주장의 허구성
-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각 해제하였으며, 그 사실을 한국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해 옴
- 독도를 향한 폭격은 모두 일본의 유도에 의하여 일어난 일
- 야마모토 의원 : “이번 일본의 주둔군 연습지 지정에 있어서, 독도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그 
(독도) 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받기 쉽다는 생각에서 외무성이 연습지 지정을 바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라 차관 :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9-1) 일본의 주장
-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
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음
9-2) 주장의 허구성
- 1545년 세종실록지리지, 1808년 만기요람,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이상 한국 정부문서), 
1696년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 공문, 메이지정부의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 태정
관 지령문(이상 일본 정부문서), 1946년 SCAPIN 제677호, 제1033호(연합국총사령부 공식문서) 
등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10)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와 관련하여
10-1) 일본의 주장
-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1962년 3월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 측이 이를 
거부함
10-2) 주장의 허구성
-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되었다가 되찾은 역사의 땅임
-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
- 오로지 일본이 침략의 역사에 근거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

‚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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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장 10쪽에 달하는 이 장문의 글은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 카페에 세 게시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 독도의 지리적 정보 및 생태계에 관한 게시물

△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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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를 반박하는 글과 현 정부의 입장에 관한 게시물 

② 독도 관련 PPT 템플릿 및 배경 사진 무료배포
 김준희 학생과 최정화 학생이 모두가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독도를 담은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제작하여 카페에 기재하였다. 다음은 템플릿의 모든 슬라이드를 캡처한 사진과 실제로 카
페에 기재한 것이다.
<독도야 사랑해 PPT> : 김준희 학생 제작. 사용한 폰트는 배달의민족 주아체

△ PPT 템플릿



- 15 -

△ PPT 템플릿을 카페에 게시

<독도 PPT> : 최정화 학생 제작. 사용한 폰트는 문체부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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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T 
템
플
릿

을 카페에 게시

<독도 관련 배경화면> : 김준희 학생 제작.

△ 독도 배경화면 배포에 관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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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인 독도에는 다양한 동‧식물들과 경제 자원들이 있다. 누가 독도에 대해 묻
는다면 가장 자랑스럽게 답할 수 있는 것은 독도에 사는 희귀한 동물들이다. 현재 독도에 살고 있
진 않지만, 아픈 역사를 지닌 강치가 있다. 강치는 귀여운 겉모습의 물개과 동물로 독도를 오래전
부터 대표해왔으나, 오래 전부터 계속된 일본의 강치 포획으로 인해 쉽게 멸종된 안타까운 동물이
다. 이러한 강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이번 PPT와 배경화면의 주제인 ‘괭이 갈매기’도 있다. 괭이 
갈매기는 독도와 그 외의 몇 지역에만 거주하는 희귀한 갈매기이다. 이 괭이갈매기는 강치를 이어 
독도를 대표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푸른색 바탕의 배경은 맑은 하늘을 뜻하고, 가장 도드라
지게 사용되는 아이콘은 괭이갈매기이다.
 사람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독도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바라는 마음에 이런 배경화면과 PPT템플릿을 만들게 되었다. 사람들이 수시로 들여다보고,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휴대폰의 배경화면은 독도를 알리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또한, 발
표에 사용되는 PPT 템플릿은 발표자도 제작하면서 계속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발표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무의식중에 기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 카페
(2) 독도를 담은 핀버튼 판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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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이 계획하고 실천한 활동 중 가장 먼저 구체화되었으며 가장 먼저 실천으로 옮겨졌고, 가
장 비용이 많이 들었던 활동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독도를 홍보하고 알리는 내용의 배지를 제작하
여 영훈국제중학교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을 독도 관련 협회나 봉사 단체에 기
부하는 것이었다.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에서 기부 목적으로 판매하는 금속 배지를 보고 아이디어
를 얻었다. 처음에는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금속 니켈도금 배지를 판매하기 위해 
김지우 학생이 태블릿의 메디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도안을 제작했다.
 하지만 금속 배지를 제작 및 판매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음을 곧 실제로 느꼈다. 먼저 우리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작 업체를 찾기 어려웠다. 금속 배지를 제작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100개 이상의 대량 주문만 받았으며, 실제로 업체로부터 견
적서를 받아 본 결과 제작비가 약 26만원이나 들었다. 학생
이 섣불리 낼 수 없는 가격에 경악하였지만 이보다 더 저렴
하게, 더 소량으로 금속 배지를 주문제작할 수 있는 곳은 없
었다. 두 번째는 배송 기간이었다. 도안에 맞게 금속 틀부터 
제작해야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배송이 열흘 이상 걸렸다. 
우리가 별다른 문제없이 원활하게 배지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는 학교였는데, 대부분의 배지 주문제
작 업체에서는 다음 주 주말이 되어서야 배지가 도착할 것이

라고 통보했다. 높은 만족도와 소량 주문이 가능함을 자랑하던 한 소규모 업체는 제작 기간
이 독도지킴이대회의 활동 기간을 훨씬 초과한 기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지 제작 업체의 
전화 상담이 오후 6시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시간에 학교를 마치는 우리는 업
체와의 자세한 상담이 어려웠다.
 이와 같은 불편함이 있었어도 학생들의 수요도와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면 우리는 시간의 
빠듯함과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수해가면서 금속 배지를 제작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수요조
사를 해 본 결과 배지를 사겠다는 학생들은 10명 내외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가격이 너무 
높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설상가상으로 주문제작 업체와 도안을 놓고 상의하던 와중 도안에 
있는 태극기의 섬세함을 금속 배지로는 어떻게든 나타낼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우리는 결국 
금속 배지 제작을 포기했다. 하지만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디자인한 물건을 판매하여 이익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기로 했다. 우리 팀이 찾은 방안은 금속 배지 대신 핀버튼을 
만드는 것이었다. 동그란 원형 플라스틱 장식에 각종 무늬나 디자인을 인쇄하는 식으로 만
드는 핀버튼은 여러 면에서 금속 배지의 단점을 보완했다. 만드는 가격도 하나에 790원으
로 상당히 저렴했으며 소량 주문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작 및 배송까지 2~3일밖에 소요
되지 않으며 인쇄 형식이기 때문에 금속 배지보다 디자인할 수 있는 폭이 넓었다. 결과적으
로 핀버튼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금속 배지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편리한 셈이었
다.
 우리는 두 가지 도안을 제작하여 32mm와 44mm의 두 가지 크기로 판매하기로 했다. 총 
네 가지의 핀버튼을 주문하였으며, 가격 선정은 소형(32mm)은 개당 1,000원, 중형(44mm)
은 개당 1,200원으로 달리했다. 금속 배지 도안을 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태블릿에 메디
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한 도안은 아래와 같다.

△ 초기의 금속 배지 도안



- 19 -

 도안 1 (한국의 아름다움, 
독도) 소형 15개 / 중형 15
개, 도안 2 (오 마이 독
도!) 소형 15개 / 중형 15
개로 제작하여 총 60개를 
주문하였고, 주문 비용은 
60 X 790 + 3,000 = 
50,400원이었다.

 주문 후 업체로부터 샘플 사진을 전송받자 우리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독도 핀버튼 배
지 홍보글을 올렸고, 팀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3학년 4반과 5반 반톡에도 동일한 글을 보냈
다. 곧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으로 속속 주문 문의가 왔다. 저렴한 가격과 깔끔한 디자인 때
문인지 금속 배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주문을 받았다. 도
안 1 소형은 글을 업로드한 지 1시간 만에 매진되어 10개 더 추가 주문하는 상황까지 벌어
졌다. 팀원 전원이 상대적으로 재고가 많이 남았던 도안 1과 2 중형을 각각 구입했고, 졸업
한 선배들이 구입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금액을 지불하고 스승의 날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하
였다.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볼 기회가 적은 1, 2학년 학생들은 결국 기간 내에 주문한 배지
를 못 찾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최대한 빨리 계산 및 기부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우
리가 먼저 기부금을 내고 그 후에 비용을 돌려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주일 동안 속속 진행되었던 핀버튼 판매 결과는 도안 1 소형 25개, 중형 15개, 도안 2 소/중
형 각 15개씩 총 70개의 완판이었다. 벌어들인 금액은 총 89100원이었고 제작비인 60500원을 
제외한 순수 수익은 28600원이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손수 만든 도안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뿌듯했다. 수익에 액수를 만원 단위로 맞추어 총 30,000원을 대한민국 독도사랑협
회에 기부하였다. 직접 은행에서 입금하고 싶었지만 주말이어서 은행이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손을 빌려 전자이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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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도 필통 만들기 키트 봉사활동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도보로 7~8분)에 위치한 한국청소년문화진흥원
(KECPI)에서 독도사랑필통만들기 봉사를 진행했다. 한국청소년문화진흥원은 주로 라오스로 
해외봉사를 나가고, 가난한 지역에서 독도필통과 식품을 나눠주며 학교에 페인트를 다시 칠
해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해외의 아이들이 독도가 무엇이고, 독도가 한국 땅
인 이유가 적혀 있는 필통을 들고 다님으로써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봉사활동인 
것이다. 팀의 봉사내용은 단체에서 매년 해외봉사에 갈 때 현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필 통 
만 들
기 의 
키 트
를 우
리 가 
직 접 
손 으
로 만
들 어 
아 이
들 이 
필 통

을 원활히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자석 분류하기, 비닐봉지에 재료들 넣기, 필통 
뼈대 분리하기 등의 단순작업들이기에 처음에는 다소 지루함을 느꼈다. 하지만 해외봉사를 
갔을 때 찍은 현지 아이들이 필통을 들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통해 뿌듯함을 느낀 것은 물
론이고, 열심히 봉사에 임해야 겠다는 동기부여까지 받게 되었
다. 짧다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봉사시간 동안 300여 개의 
키트를 완성함으로써 300여 명 의 아이들에게 필통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 을 벅차오르게 해주었다. 우리
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서 먼 타 국의 아이들이 손수 필통을 만
들며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래는 
활동 중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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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팀 전체가 3시간 동안 봉사를 진행한 이 봉
사에서는 주로 틀대와 자석, 양면 스티커와 같은 기본 뼈대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묶었다. 이 묶음은 
미니 키트로써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키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미니 키트를 350여개를 만든 
후에 자석끼리 붙이는 간단한 봉사를 진행했다. 다음 날인 2018년 8월 9일에도 봉사에 참여해서 
전날 만든 자석들을 이용해서 미니 키트를 다시 만들었고, 이 날은 총 300여개의 키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 후에는 ‘독도 사랑 크로스백’을 박스 단위로 정리하고, 분류하면서 봉사를 진행했다. 
김준희, 심재인, 최정화 학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봉사를 진행했으며, 김지
우 학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시간 동안 봉사를 진행했다. 

       8월 8일 진행한 봉사 활동                         8월 8일 진행한 봉사 활동
  (좌: 자석 붙이기 / 우: 미니 키트 만들기)               (우: ‘독도사랑필통’들고 촬영)

    
    
 

            8월 9일 진행한 봉사 활동                      8월 9일 진행한 봉사 활동
           (미니 키트 제작 활동)                         (미니 키트 제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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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화문에서 독도 알리기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이다. 
광화문은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광화
문 주위에는 경복궁,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상 등 역사가 흘러 온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
이 많고, 주요한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이곳을 관광하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자주 찾
는 곳이다. 또한 광화문 부근에서 눈에 띄는 광화문 광장에는 수시로 많은 시위가 열리기도 하며 
현재 세월호 관련 천막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광화문과 그 주위 지역은 항상 사람
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경복궁은 우리나라 궁의 아름다움과 한복을 입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
기 위한 사람들과 견학 온 학생들, 관광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의 발길로 끊이지 않고, 그 주위의 
돌담길은 조선 시대 전통적인 느낌을 내기에 충분하다. 
 독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독도를 외국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우리가 진행했던 다른 활동을 보면, 많은 외국 지도에서 아직 독도를 ‘다케시마’(독
도의 일본 이름이며 일본에서 무단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은 알고, 독도에 대해 아
주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들 가지고 있다. 독도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외국인에게 독도
에 대해 알리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가 마주한 외국인들이 
각자 그 나라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여러 국가들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식하지 않고 진정한 대한민국 영토로 인식되
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독도 자체에 대해 알리는 활
동을 진행했고, 다른 활동은 외국 지도 중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경우나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
기된 경우에 대한 수정 요청의 이메일을 보낼 때 참고 자료로 함께 첨부할 많은 사람들의 서명이
었다. 또한, 독도를 지키기 위해 근무하는 독도 경비대원 분들께 전달될 짧은 메시지를 함께 받았
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의 출신에 대해 설명하고, 하는 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서명을 받고 경비대 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받았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어로 설명한 후, 독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한 후 서명을 받았다. 타국의 생소한 섬을 지키는 경비대원 분들께 메시지까지 
써 달라고 부탁하면 난처하실 것 같아 메시지는 받지 않았다.
 활동하면서 있었던 크고 작은 해프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청소년 지도사 분들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재미있었다. 우리가 말을 건 후, 그 분들께서 청소년 지도사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말
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놀랐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힘찬 응원을 받았고 사진까지 함께 찍게 되었다. 
덕분에 약간 지쳐있던 우리도 힘을 낼 수 있었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 분위기가 한껏 좋아졌다. 
그 반대로 말을 걸자마자 거절당하거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어서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
었던 적도 있다.
 또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활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도 많았다. 이런 경우는 정말 힘이 많이 
되었다. 이런 설문조사 같은 활동을 하다보면 사람들에게 거절 받는 것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곤 
하는데, 먼저 와서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힘이 나곤 한다.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나중에 더 기억에 남기도 한다. 몇몇 분들은 우리보다 독도에 대해 더 잘 아셔
서 우리의 활동에 조언을 남겨주시기도 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 소개 한 후에는 우리에게 응원을 건네신 분들이 굉장
히 많았다. 많은 분들의 작은 응원에도 쉽게 힘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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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활동에서 아쉬움이 남은 점을 몇 가지 정리하자면, 우선 교복을 입지 않았던 점이 가장 아쉽
다. 아무래도 광화문은 정치적 색깔이 굉장히 짙은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을 걸면 좋은 눈으로 바라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은 내가 당사자였어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출신과 활동 목적을 나타내기 가장 좋은 방법이 교복이
어서, 교복을 입고 이 활동을 진행했다면 사람들이 더 호의적인 태도로 이 활동에 참여해 주고,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아래는 활동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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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도 경비대에게 편지 쓰기
 더우나 추우나 항상 그 자리에서 독도를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독도 경비대 분들께 전해 드리는 
편지를 각자 한 장씩 쓰고, 광화문에서 시민들로부터 우드락에 응원 메시지를 받아 함께 부쳐 드렸
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대한민국 동쪽 끝에서 근무하시는 독도 경비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고 뿌듯했다. 아래는 우리가 쓴 편지와 우드락에 받은 응원 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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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도 명칭 표기 수정요청 이메일 전송 및 서명운동

다케시마 → 독도 고치기 운동

전에 광화문에서 외/내국인에게 다케시마를 독도로 수정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였었다. 서명을 토대
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거나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 사이트를 찾아 수정할 것을 요구하
는 편지를 썼었다. 며칠이 지난 뒤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문법적인 오류가 다소 있었으며,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원래 작성했던 한국어 편지를 토대로 다시 편지를 영어
로 번역했다. 그 후, 전에 편지를 보냈던 사이트를 제외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사이트를 
찾았다. 
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일본 외무성)

 
위 사진은 일본 외무성에 나와 있는 독도와 관련된 정보 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



- 27 -

가 아닌 다케시마, 즉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수정 요구 이메일을 보내려고 이메일 주소를 찾고 있었는데, 이 정보를 입력한 곳의 전화번호와 주
소만 나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를 찾던 중, 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껴 일본 외무성의 산하 기구 중 하
나인 국제부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을 보낸 곳이 독도와 상관이 없는 것을 대비하여 아래 내용 
에 “만약 기관이 독도에 대한 성향을 띠지 않고 있다면 다케시마 페이지를 작성한 기관으로 우리의 
이메일을 전달해주거나, 혹은 그게 어렵다면 우리에게 그곳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라는 내
용을 작성했다. 

↑ 일본 외무성에 보낸 메일의 내용

2)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

이 사이트는 국제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사이트이다.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Takeshima’라 
치고 나오는 뉴스들을 확인한 결과, 꽤나 많은 기사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했으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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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중에는 같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똑같이 이메일을 쓰려고 
주소를 찾아보려 했으나 따로 이메일을 보내는 곳이 없었다. 사이트를 찾아보던 도중, 기사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발견하여 그곳에다가 편지를 작성해서 보냈다.

3) Economist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 정치 경제 문화 주간지이다. 예전에도 한 번 메일을 보냈
던 곳이다. 전에 보냈던 메일이 문법적으로 많은 오류가 있어 우리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다시 이메일을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 

↑ Economist에게 보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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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영훈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심재인, 최정화, 김준희, 김지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DK03이라는 이름으로 ‘독도 지킴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메
일을 보낸 이유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하고, 동해라고 표현되어야 할 지역이 일본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해 주시
고, 다케시마는 독도로, 일본해는 동해로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독도는 예전부터 쭉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 역사적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1.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530년
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팔도총도]라는 우리나라의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
니다. 1593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팔도총도]에도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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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일본의 시네마 현 발표도 옳지 않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발표하기 5년 

전인 1900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칙령 제 4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에는 독도가 울
릉도에 속한 우리 땅이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3.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빼앗기 전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의 공식 
문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1일, 저희는 광화문에서 지도상의 잘못된 독도/동해 표기를 올바르게 고치자는 사람
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저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
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
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어 수정 전>

Dear ECONOMIST

Hello.
My name is 30407 Shim Jane, 30414 Choi Jung-hwa, 30503 Kim Jun-hee, and 30504 
Kim Ji-woo.  We are currently attending Young Ho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We are engaged in ‘Dokdo protector of the project’. Our team name is DK03. That's 
closely related to why we currently send emails. Obviously, Dokdo is officially the 
first Korean territory as Takeshima and the region is about as the Sea of Japan to 
be expressed, donghae. Please make an apology that you incorrected right name for 
Dokdo and Donghae. Also, please correct Takeshima and Sea of Japan into Dokdo 
and Sea of Korea. Dokdo has long been recognized a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 are some historical evidence.

1. It says Dokdo is Korean territory in the <the Sejong Geography Book> compiled 
in 1454. Also there are map called<sinjeungdonggugyeojiseungnam> [Eight State 
Map,]. Dokdo is shown in this published map.  This is our land. Our ancestors that 
showing by those historical evidences. Japan knew a long time that our land is 
Dokdo, too. Chosun is shown as Dokdo in the [Eight State Map,] made by Japan in 
1539. 
2. Japan's current Shimanae statement is also incorrect. Dokdo is Japan announced 
that their land to five years ago in the Korean government issued a ‘an Imperial 
decree No. 41’ in 1900. The decree clearly says that Dokdo belongs to the Ulleung 
Island, in our land.
3. In 1905, Japan's Dokdo until forced to take away Dokdo as Japanese territory not 
official document of the Japan is. In fact, Dokdo was Japanese territory in no 
uncertain terms that it's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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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pril 21, 2018 in Gwanghwamun, we're ㅗhaving citizens' signature to correct the 
name of map of Dokdo and East Sea. Just number of people that we had signature 
on paper was not so many. Howver there are lot of people who have the same 
meaning as we do.
Our government's offical announcement is that Dokdo is historically, geographyically, 
and in international law, it is clearly our own territory." 
Because of those reasons, we want to adjust to change your map. Takeshima into 
Dokdo and Sea of Japan to Sea of Korea.

수정된 영어 편지

Dear,
ECONOMIST

Hello. How are you doing?
We are writing this letter because there are errors in your latest news article about 
Dokdo. 
We are Shim Jane, Choi Jung-hwa, Kim Ji woo, and Kim Junhee. We are currently 
attending to Youngho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which is located in Seoul, Korea. 
Also we are engaged in ‘Dokdo protector project’. Our team name is DK03. That's 
closely related to why we currently send emails. Obviously, Dokdo is an official 
Korean territory. Takeshima is a Japanese name and so is the Sea of Japan. We are 
asking you to correct it to Dokdo and Sea of Korea(or Donghae/East Sea). 
First, please make an apology about the misnaming of Dokdo and the East Sea 
since it might have caused misconceptions. Second, please correct Takeshima and 
Sea of Japan to Dokdo and East Sea. Dokdo has belonged to Korea for a long time.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ously insisted that they are the righteous 
owner of Dokdo, here are some historical evidence to prove that Dokdo belongs to 
Korea.

1. The book called <the Sejong Geography Book> published in 1454 clearly shows 
Dokdo belongs to Joseun, which is the country that Korea successes. Also there is a 
map called<sinjeungdonggugyeojiseungnam>. Dokdo is shown in this published map. 
Our ancestors showed those historical evidences. Even Japan knew a long time that 
our land is Dokdo, too. Dokdo can be found in the [Eight State Map], made by 
Japan in 1539 and they did not raise any problem. 

2. Japanese current anouncememt called Shimanae statement is also incorrect. 
Korean government issued "Imperial Decree No.41" that tells you that Dokdo belongs 
to Korea five years ear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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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1905, Korea was occupied by Japan. At during that period of time, they forced 
to take away Dokdo as Japanese territory. However before 1905, there are not such 
an official document that proves Dokdo belongs to Japan. In fact, Dokdo was not a 
Japanese territory in any way. 

On April 21, 2018 in Gwanghwamun, we gathered pedestrians’ signatures to correct 
the wrong names on the map to Dokdo and East Sea. Therefore we gathered over 
50 people's signature. Plus, most of the people in the community supports this 
movement.
The conflict about Dokdo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quite sensitive.
Our government's offical position is that Dokdo is historically, geographyically, and in 
international law, a Korean territory. 
For these reasons, the names on the map must be changed.
Sincerely, 
DK03.

일본 외무성이나 Economist같은 경우는 유명한 사이트이다. 따라서 답변을 받지 못할 확률이 상
당히 높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직접 편지를 영어로 번역하고, 직접 편지 보낼 사이트를 찾
고, 메일을 보냈다는 것에 의의를 둘 것이다. 또한 Y국제중학교 국제 교과서에 보면 동해를 일본해
라고 표기한 지도가 나온다. 학교 측과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이메일을 보내 수정을 권고하고 싶었
으나 학교 전용 이메일이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았고, 시간 상 학교 측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불가능했다. 따라서 아직 담당 선생님들께 연락을 드리진 못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황리에 끝
난다면, Y국제중학교 국제책의 삽입되어 있는 지도를 수정한 후, 그 지도를 만든, 또는 그 지도가 
들어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 또 다른 발전된 수정 권유 메일을 보내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을 것이
다. 

(7) ‘당신은 독도에 대해 잘 아시나요?’ 강연 활동
2018년 8월 7일, 독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독도 관련 강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강연을 할 장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
창동에 위치한 평창동 주민센터 3층 문화센터였다. 우리 DK03 조원들이 모두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모두에게서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평창동 주민 센터에서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이곳을 빌
리기 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강연할 곳을 빌리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
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모두의 스케줄을 조절하는 것이 힘들었다. 우리가 강연
할 예정인 장소들에서 모두 우리를 대신한 홍보를 해줄 수 없다고 하기에 앞길이 막막했다. 따라서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참여를 부탁해 청취자들을 모았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대관료도 적당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에 편한 접근성이 좋은 평창동 주민센터를 고르게 되었다. 
강연은 두 시부터 네 시까지 총 두 시간 동안 두 가지의 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앞의 
1시간은 PPT를 통해 우리 팀원의 발표를 듣고 독도 관련 영상을 보는 시간이 되었고, 나머지 1시
간은 독도와 관련된 낱말 찾기 활동지와 질의응답을 통해 강연을 보러 와준 친구들이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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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에 사용했던 PPT
PPT는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PPT 템플릿은 김준희 학생이 제작했으며, 현재 DKO3팀이 
만든 카페인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에 업로드 되어 있는 상태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PPT의 목차로는 “독도에 대해 아시나요?“, ”독도의 역사적 사실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한국 vs 일본)“,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순이다. 
  ”독도에 대해 아시나요?“는 심재인 학생이 발표했으며,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독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첫 슬라이드에는 독도의 우편번호와 섬의 주소,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89개의 부속 도서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온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독도의 
지형이 나온다. 
  “독도의 역사적 사실들”은 김지우 학생이 발표했다. 첫 슬라이드에서는 독도에서 일어난 사건, 독
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사건들이 기록된 문헌의 제작 연도를 타임라인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독도 이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타임라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해외에서 독도를 부르는 이름에 대해 설명했
다. 일본의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프랑스의 “리앙쿠르 록스”, 그리고 영국의 “호네트 암”을 예시
로 들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했다. 삼국시
대에 태어난 이사부 장군부터 조선시대 사람인 안용복 장군, 근대 인물로는 홍순칠 선생님 등 독도
를 지키시는 데 큰 기여를 한 분들을 위주로 소개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에 대해서는 최정화 학생이 발표를 진행했다.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
장, 즉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 3가지를 들고, 이를 반박했다. 첫 번째 주장은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주장이다. 일
본의 고지도인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와 ‘조선동해안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이 확인되었기
에 이를 반박 근거 자료로 사용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다. 그러나 울릉도에서 독도는 육안으로 관측이 되기에, 울릉도에 사람이 살 때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은 17세기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이다. 반
박 자료로는 일본의 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와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의 기록에 독도가 한
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이용했다.
  마지막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진을 
이용하였다.   

← 원활하게 읽을 
수 있도록 캡쳐할 
때 임의로 순서를 
배열하였으며, 1→

2→4→5 순으로 읽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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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발표를 진행한 발표자들의 사진이다. 

↑심재인 학생

↑ 김지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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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화 학생

- 독도와 관련된 단어 찾기 활동
이번 강연에서 할 활동 중 하나인 ‘워드 서치(word search)’ 라는 게임을 기획했다. 독도

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여러 글자가 섞여있는 상자 안에서 찾는 활동이다. 찾아야 하는 단어는 
총 22개로, 첫 번째 문제는 “참나리, 이사부, 안용복, 세종실록지리지, 강치, 독도, 우산도,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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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암, 송도, 주민숙소, 동도, 서도, 리앙쿠르
록스, 홍순칠, 동국문헌비고, 황금어장, 만기요람, 전복, 멸종위기종, 우산국, 사자”를 모두 
찾는 것이었다. 독도의 명칭, 역사적 인물들, 관련 서적, 생태계, 시설, 지리적 특징 등을 위
주로 넣었다. 

위 상자에 나오지 않은 단어여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PPT에서 발표한 내용
과, 독도와 관련이 있는 단어를 추가해서 넣었다. ‘메탄하이드레이트’, ‘할미새’, ‘오키섬’, ‘대구’, ‘오징
어’, ‘리앙꾸르호’,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해양생물’, ‘경비대’, ‘화산’, ‘섬괴불나무’ 등이 그 예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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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몇 개의 단어들은 아나그램(ANAGRAM) 형식으로 여러 글자를 섞어 배열했다. 그냥 단
어를 서술하는 것 보다는 이를 푸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랜덤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단어를 
찾는 것이 기억에 더 잘, 오래 남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발
표자들에게 질문을 해, 활발한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도 유발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단어 상자에는 없지만, 발표를 하며 언급되었던 단어를 찾으라는 문제였
다. 워낙 독도와 관련된 단어가 많기에 초성 힌트를 주었다. 정답은 ‘최종덕’, ‘왕호장근’, ‘호네트암’
이었다. 최종덕 씨는 독도에 최초로 거주한 독도 주민이다. 그를 시작으로 본적지를 독도로 옮긴 
사람은 약 3000여 명, 독도 명예 주민은 2015년 기준 2만 명을 돌파했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최
종덕 씨를 알았던 반면, 독도에 서식하는 식물인 ‘왕호장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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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였다. PPT와 팜플렛에 독도의 생태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이 단어를 넣었다. 워드 서치가 끝나고 간단하게 강치, 괭이갈매기, 
슴새와 섬괴불나무, 왕호장근 등과 같은 동식물에 대해 설명했다. ‘호네트 암’같은 경우는 독도를 발
견한 영국의 군함, ‘호네트 호’로부터 비롯된 이름이다. 대다수의 나라가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하는 것에 반해, ‘호네트 암’으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기회를 통해 알려주고 싶
어 단어로 넣게 되었다. 이를 설명할 때 대다수의 나라가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지 않고 ‘리앙쿠르 
록스’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독도는 일본과 한국, 두 국가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
한 문제이기 때문에 ‘독도’, 또는 ‘다케시마’ 중 하나로 부르기 어렵다. ‘리앙쿠르 록스’는 중립적인 
성향을 띤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를 사용한다고 했다. 설명을 하며, 우리 발표자들뿐만 
아니라 청취자들 또한 독도와 동해가 올바르게 불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발표는 다행히도 무사히 끝났다. 맨 처음 강연을 기획할 때는 2타임으로 나눠 첫 타임에
는 50분은 동영상과 PPT를 통한 발표를 진행하고, 쉬는 시간으로 10분을 제공하려고 했다. 그러
나 발표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 20분이 쉬는 시간으로 들어갔다. 발표 후반부에는 힘들고 졸려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모든 사람들이 잘 경청해서 발표를 들어주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사용한 동영상은 총 두 가지였다. 첫 번째 동영상은 MBC의 <무한도전X역사:독도-박명수&딘딘, 위
대한 유산>으로 총 10분 11초 길이의 동영상이었다. 예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설민석 선생님의 
강연과 함께 동영상 마지막에 박명수와 딘딘의 ‘독도리’라는 노래가 나와 좀 더 친근하게 독도에 대
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총 4분 18초 길이였고, 대한민
국 외교부에서 제작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였다. 첫 동영상보다 재미는 덜 하지만, 
외교부에서 제작한 만큼 퀄리티가 높고 교육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 유익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원이 동영상 보는 것을 즐겼고, 분위기를 활발하게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두 번째 타임에는 심재인 학생이 제작한 WORD SEARCH 게임을 진행하였다. 말 그대로 여러 글
자가 혼합되어 있는 상자 안에서 특정한 단어를 찾으면 되는 게임이다. 참가자 대부분이 중학생이
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을 위해 비슷해 보이는 단어를 넣거나 한 글자의 배열만 바꿨다. 더불어, 
상자 안에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발표 때 설명하거나 독도와 관련이 있는 단어를 넣었다. 우리 팀
원들도 함께 문제를 풀었는데, 조금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외에는 초성 힌트가 주어진 특정 
단어를 찾는 문제가 있었는데, 단어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는지 전보다는 덜 적극적이어서 아쉬움
이 남았다. 
아래는 발표자들과 참관자들의 사진 및 참관자들의 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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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03팀 단체 사진

↑DK03팀과 참관자들의 사진
    ←영훈국제중학교 3학년 4반 이휘 학생 후기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3학년 조수민 학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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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홍보 포스터

홍보 포스터로 기대하는 바는 팜플렛을 제작한 바와 같이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사람들에
게 알리고 그 이유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
도록 배경을 분홍색으로 만들었다. 또한 각 파트의 제목은 색깔을 바꿔서 사용하고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는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눈에 띄이게 만들고자 했다. 포스터인 만큼 최대한 요약해서 중요
한 내용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했다. 독도의 홍보 포스터는 독도의 생태계와 시설 등의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첫 번째 파트로 들어있다. 두 번째 파트는 독도의 역사에 대한 것으로 독도
의 이름이 바뀌어간 과정과 이사부와 안용복이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규정한 사실에 대해서 쓰여
져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중세 일본의 지도와 
조선의 문서인 ‘신중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을 이용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를 밝혔
다. 또한 독도가 현재 역사왜곡에 휘둘려있다는 홍보 포스터 제작 의도인 한국 영토인 이유를 기억
하자는 문구를 남겼다. 변외 형식으로 동도와 서도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해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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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도를 더 자세히 알리는 팜플렛 제작 및 배부, 홍보
팜플렛은 독도의 역사, 독도 이름의 변천사, 독도의 지형과 생태계,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근거에 대해 쓰여졌다. 총 6페이지로 3단 접지식으로 인쇄되었다. 독도의 역사와 이름의 변천사는 
타임라인 형식으로 그려졌고 독도의 지형은 표 형식으로, 독도의 생태계는 사진을 이용하여 설명하
였다. 독도의 역사 부분은 ‘509년 이사부 우산국 복속’으로 시작해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반포’로 끝매졌다. 총 순서는 ‘509년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복속’, ’1454년‘세종실록지
리지 편찬’, ‘1531년 신중동국여지승람에 우산도, 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쪽 바다에 있다고 함’, 
‘1667년 은주시청합기에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 ‘1693년 안용복과 울릉도에서 일본 주
민에게 납치’, ‘1696년 에도 막부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 ‘1697년 조
선정부가 울릉도에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봬 조사하고 관리하기로 결정’, ‘1770년 동구문헌비고와 
여지지에 울릉도와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라 적힘’, ‘1877년 일본 태정관이 다케시마 외일도
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함’,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독도와 울릉도 우리나라 정식 영
토임을 입증’이라는 순서로 정리했다. 독도 이름의 변천사 역시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512년 우산도{높은 지대, 높은 산}’에서 ‘1471년 삼봉도(세 개의 봉우리)’로 바뀌었으며 그 후, 
‘1794년 가지도(강치가 많이 사는 섬)’으로 바뀌었다. 후에는 ‘1900년 석도(섬 자체가 바위)’로 바
뀌었고 이로부터 6년 후인 ‘1906년 독도(돌섬이 사람들에 의해 독섬으로 발음 되면서 독도로 표
기)’로 바뀌게 되었다. 다음 파트는 독도의 지형에 대한 설명이었다. 독도의 지형은 독도를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 북위, 동경, 면적, 높이,둘레, 시성 등을 표로 만들어 설명했다. 독도의 생태계는 독
도의 지형적 특징과 강치, 식물로 크게 3파트로 나누어 제작했다. 지형적 특성에는 기반암과 주요
지형에 대해 쓰였고 강치는 강치의 특성 및, 독도 강치의 멸망에 대해서 서술되었다. 식물 부분은 
총 식물의 수와 환경부 지정특물종에 대해서 설명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당 부분에서는 한국
과 일본의 역사적 근거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의 독도 점거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팜플렛을 마무리 지었다. PPT
를 이용해서 팜플렛의 디자인과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각 슬라이드 당 하나의 파트를 넣는 것과 제
목 1슬라이드로 합쳐서 6슬라이드를 제작했다. 이 슬라이드를 앞쪽 3슬라이드, 뒤쪽 3슬라이드로 
나누어서 3슬라이드 당 한 화면으로 모아 넣었다. 이 후, A4크기의 150g 아트지로 인쇄하는 과정
에서 사이즈가 위아래로 여백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쇄한 50부의 위아래를 양 옆의 여
백사이즈만큼의 길이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짤라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50부의 팜플렛을 제
작하였고, 각 페이지마다 팀명인 ‘DK03’을 넣음으로써 출처를 확실하게 밝히고자 했다.  
 이 팜플렛을 강연을 들으러 왔던 학생들과 주변 지인들, 국어학원, 과학학원 등에서 배포
를 허가받고 학생들에게 돌리면서 독도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크게 2가
지이다. 첫째는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독도에 관한 확고한 주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기대하는 바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사실이기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근거를 10대에게 물어본 결과, 제대로 대답한 학생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설문결과가 있는 기사를 보고 이 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팜플렛을 받아본 사람이 팜플렛에 쓰여진 독도의 역사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읽어보게 될 것이고 나중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외국인에
게 질문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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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팜플렛 앞면>

                                 <독도 팜플렛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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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강치 이모티콘 제작 및 등록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는 개인 또는 기업이 카카오 측의 심사를 거쳐 이모티콘을 직접 

선보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하나 당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손쉽게 
원하는 이모티콘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또, 이모티콘 스토어에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된 이모티콘
들이 척척 나오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좋다. 이에 따라 우리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5, 60대 노
인층까지 일상 속에서 독도에 대해 한 번 더 상기하고 지인과의 대화에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강
치 이모티콘’을 만들자고 결심했다. 타블렛과 전문 프로그램 대신 휴대폰에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협소한 방식을 택했고, 집 가는 길이나 자기 전에 짬짬이 시간을 내어 그렸기 때문에 이모티콘의 
질은 높지 않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출시된다면 이로 인해 얻은 수익금을 전액 독도경비대에 기부
하기로 정해 놓았다.

그림을 그린 어플은 안드로이드와 iOS 등 거의 모든 휴대폰 기종에 설치할 수 있는 ‘메디
방’이라는 어플이다. 일본에서 출시된 이 어플은 휴대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의 사이툴, 포토샵 등과 맞먹는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만화 작업이 가능할 정도이
며 카카오톡 측에서 이모티콘 제안을 받을 때 제시하는 조건인 그림 사이즈 및 해상도 조절, 배경 
투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플을 택했다. 이모티콘은 김지우 학생이 한 달에 걸쳐 강치를 모티
브로 한 24개의 캐릭터 그림을 그려내었다.
 24장의 사진을 모두 그려낸 후에는 카카오 홈페이지의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접속하여 이
모티콘 제안을 하였다.

 이모티콘 제목은 ‘독도의 귀요미 강치’로 하였고 시리즈명은 ‘강치와 독도’로 정했다. 이 시리즈로 
꾸준히 이모티콘을 제작할 생각은 전무하기 때문에 시리즈명과 이모티콘 제목이 어느 정도 중복되
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모티콘 설명란에는 이 이모티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것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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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해 적었다. 특히 ‘TMI’, ‘왕자님’, ‘공주님’ 등 청소년이 폭넓게 쓰는 신조어 등을 통해 관심

을 더 끌어 모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이모티콘 시안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그린 24장의 그림을 첨부하였다. 대부분 카카오톡 
대화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림들을 넣었고, 24번째 그림에는 강치가 상징하는 독도를 위
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자랑스러운 문구도 넣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모티콘을 등록한 김지우 
학생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이모티콘을 제안하였다. 카카오톡 측에서 빠르면 2주, 늦으
면 한 달의 심사 과정을 거쳐 상품화 여부를 결정한다니 기대해 볼 만하다.
현재 이모티콘은 심사 중인 상태이며, 상품화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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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도의 역사를 담은 단편 웹툰 제작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더불어 독도에 대해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네이버 웹툰을 사람들에

게 선보이기로 하였다. 대화중에 사용하는 이모티콘과 달리 만화는 사람들이 읽고 정보와 감동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재미있게 풀이하는 식의 만화를 그리면 될 것 같았
다. 이 역시 김지우 학생이 메디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그렸다. 프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전만화로 시작해야 하였다. 따라서 썸네일을 새롭게 등록하고 강치 캐릭터가 다양한 역사적 사실
을 들어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만화를 등록했다.

네이버 만화에서 ‘독도는 왜 우리 땅일까’를 검색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만화이
다. 다음은 우리가 등록한 만화의 썸네일과 그 내용,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다. 친구들에게 개인적
으로, 그리고 SNS에도 홍보를 하였다. 25명이 별점을 주어 별점은 9.28이 되었고 조회수는 1136
회, 3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 중에는 내 만화에 보태어 추가적인 증거를 첨언하는 댓글도 있어서 
사람들이 독도를 인식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웹툰을 그리는 과정에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알도록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더 오래 생각하고 고민했던 계기가 되었다. 핸드폰으로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로 옮겨 
편집하고 처음 올렸던 웹툰이기 때문에 실수도 잦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으며 진행도 지금 검토해 
보니 조금 어색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을 봐 주었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정당한 이
유들을 알렸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

아래는 직접 제작한 웹툰의 한 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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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결과와 느낀 점
30407 심재인
이번 자기주도 연구과제는 나에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입학 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자기
주도연구과제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평소에는 하지 못
했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독도 강연과 영어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
이었다. 먼저 독도 강연 같은 경우는 학교 친구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거
의 처음이라 많이 떨렸다. 또한 사람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우리가 기획한 활동들에 열심히 참여해 
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강연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어서 기분이 좋았다. 워드서치 같은 경
우도 모둠 친구들을 비롯해서 참가자들 또한 즐겨주어 개인적으로 많이 고마웠다. 아쉬운 점은 홀 
대관을 확정지었을 때와 강연 날짜가 정해진 시기가 얼마 차이나지 않아 홍보를 많이 못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여유롭게 홀을 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그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싶다. 다음으로 영어편지는 발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칭찬을 해주
고 싶다. 맨 처음 편지를 썼을 때는 몇 달 전이었다. 급하게 번역을 해서, 문장 구조도 잘 맞지 않
았고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도 더러 있었다. 따라서 편지를 다시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래도 지난 3~4개월 동안 는 게 있었는지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할 수 있었다. 사전의 도움을 받
긴 했지만, 번역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한 일이어서 뿌듯했다. 지난 시간 동안 팀원 
모두 학교와 학원을 병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힘들었을 것이다. 광화문에서 더운 날씨에 걸어
다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독도 봉사를 하러가고, 늦은 시간까지 계획을 구성하고 또 보고서를 썼
으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활동에 참가했다. 모두의 노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30414 최정화
 초등학교 때부터 독도관련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독도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독도 명예주민증을 갖기도 하였지만 자의로 독도를 위해 자의적으로 한 행동을 
했던 적은 많지 않았다. 항상 머릿속으로 독도를 홍보할 방법을 생각했지만, 이 생각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독도 지킴이 선발 대회가 열린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가볍게 한 번 해보자는 생
각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독도에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면서 생각이 바
뀌었다. 독도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알림으로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증명한다는 것이 얼마
나 중요한 일이자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에게까지 그저 ‘작은 섬’
으로 인식되는 독도를 ‘소중한 대한민국의 섬’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자는 생각을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목표로 삼고 활동을 진행했다. 독도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일, 독도 배지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낮은 가격대로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는 일, 독도를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하
는 일, 독도 홍보 카페를 만드는 일, 독도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는 일, 독도와 관련된 강연을 진
행하는 일,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한 사이트에 대한 수정요청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는 일 등 뿌듯
하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독도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 처음에는 조원들과 손발이 잘 맞지 
않아서 약간 힘들었지만 두 번째 봉사활동 때는 손발이 맞고, 어느정도 익숙해져서 저번 봉사활동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 좋았다. 봉사의 의의을 더 깊게 이해하고 목표에 나아간다는 성
취감이 들어서 세 번째 봉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서명운동을 받을 
때 거절도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응원과 칭찬의 말들이 더운 날에도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뿐만 아니라 무섭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외국인에게 영어로 독도를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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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이들의 관심어린 눈빛을 통해 편안히 웃으며 적응할 수 있었다. 진행한 모든 활동들이 목표한 
큰 틀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다음 활동을 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받은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으로 완벽하게 인정받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0504 김준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독도 프로젝트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
겠다, 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학을 이용해 친구들과 함께 직접 처음부터 계획하고, 어느 도움
도 받지 않고 뱃지를 제작하고 서로 만나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하니 진짜 작은 독도 관련 시민 단
체가 된 기분이었다. 이번 자기주도 연구과제를 통해 독도에 대해 평범하게 알고 있던 중3이 평범
하지 않은 일을 한 기분이 가장 강하게 들었다. 솔직히, 말로는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독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만 우리처럼 직접 무언가 하려는 시도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독도를 위
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도 건네고, 사비를 들여 손해를 보면서까지 독도를 기념하는 배지를 제
작하고, 독도에 대해 더 알리고자 하는 카페도 개설하고, 이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
을 것이다. 나는 우리 팀이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번 여름방학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미루지 않고 계획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세운 계획에 대해 최선
을 다해 임하는 모습들이 다들 정말 멋있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
여주어, 독도와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독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마음가짐
을 갖게 해준 시간이었고, 지금까지 말로만 세웠던 계획을 진심으로 실천해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30505 김지우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학교에서 부르던 노래 중 하나가 '독도는 우리 땅!' 이었다. 하지만 무작정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이 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만 머리에 있
었지 독도가 어떤 곳이고 왜 그렇게 작은 섬이 큰 화제를 불러왔는지는 전혀 몰랐다. 1학년 때 학
교 수행평가로 독도 홍보활동을 하면서 얕게나마 공부했던 기억도 희미해질 즈음, 이번 '독도지킴이
대회'라는 기회를 빌려 내가 독도와 한 발짝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삼국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였으며 그곳이 터전이었던 희귀생물 강치가 일제의 무단 포획으로 멸종되는 수난을 겪은 독도. 그 
독도를 위해 숫자에 약한 내가 대여섯 번씩 셈을 해 가며 배지를 판매해 그 수익을 계산하고, 힘들
게 그려 내고 주문하고 홍보하여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기부했다. 또 집에서 결코 가깝지 않은 광
화문에서 발품을 팔며 생판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수많은 서명과 독도 경비대 분들께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이번 독도지킴이대회를 통해 얻은 것은 독도에 대한 단순한 지식뿐만이 아니다. 한 
장 남짓 계획서에 빼곡히 적혀 있던 계획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추진력, 배지를 디자인할 때 어떤 
것이 더 인기가 있을까 하면서 그렸던 진지함, 독도 필통 봉사를 하면서 생긴 인내심과 근육통, 광
화문에서 내외국민 모두에게 말을 걸고 설명하는 용기와 13,000여 보를 걸어 다니며 생긴 고단함,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과 맺어진 소중한 인연. 이 모두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얻게 된 값진 보물이며 당분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웹툰 그리기와 이모티콘 
출품은 비록 자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을 때, 학원이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조금씩 조금씩 그린 것
이지만 나 혼자서의 재능을 활용한 작은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이로운 관심과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주 뿌듯하다. 약 3개월간 독도지킴이대회가 아니었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었을, 내 중학교 생활의 피날레로 남을 인상 깊은 체험을 할 기회를 준 것에 매우 감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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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결과와 느낀 점
30407 심재인
영훈의 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니 왠지 더 애착이 가고, 열심히 해
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다 같이 광화문에 가서 독
도를 홍보한 것이다. 팜플렛부터 하나하나 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서 더욱 보람찼던 것 같
다. 중간에 거절도 가끔 당하고, 계속 걷다 보니 힘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각보다 따듯하게 사인
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또한 외/내국인 관계없이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몇몇 
분들은 먼저 가서 설문을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와주셨다. 박물관 근처에서 여러 어린이 친
구들도 만났다. 다들 독도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나도 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사실 등, 예전에는 많이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새로 알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도 독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살핌을 줄 것이다.

30414 최정화
 초등학교 때부터 독도관련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독도에 직접 
가보기도하고, 독도 명예주민증을 갖기도 하였지만 자의로 독도를 위해 자의적으로 한 행동은 없었
다. 항상 머릿속으로 독도를 홍보할 방법을 생각했지만, 이 생각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독도 지킴이 선발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가볍게 한 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활동
이었지만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독도에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독도가 무엇
인지 알고, 이를 알림으로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증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자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에게까지 그저 ‘작은 섬’으로 인식되는 독도
를 ‘소중한 대한민국의 섬’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자는 생각이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힘을 주었다. 
독도 배지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낮은 가격대로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는 일, 독도를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일, 독도 홍보 카페를 만드는 일,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한 사
이트에 대한 수정요청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는 일 등 뿌듯하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서명
운동을 받을 때 거절도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응원과 칭찬의 말들이 더운 날에도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뿐만 아니라 무섭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외국인에게 영어로 독
도를 설명하는 일도 이들의 관심어린 눈빛을 통해 편안히 웃으며 적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받은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으로 완벽하게 인정받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30504 김준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독도 프로젝트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
겠다, 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친구들과 함께 직접 처음부터 계획하고, 어느 도움도 받지 않고 뱃
지를 제작하고 서로 만나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하니 진짜 작은 독도 관련 시민 단체가 된 기분이
었다. 독도에 대해 평범하게 알고 있던 중3이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한 기분이 가장 강하게 들었다. 
솔직히, 말로는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독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만 우리처럼 직접 무언가 
하려는 시도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독도를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도 건네고, 사비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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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손해를 보면서까지 독도를 기념하는 배지를 제작하고, 독도에 대해 더 알리고자 하는 카페도 개
설하고, 이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우리 팀이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서로 미루지 않고 계획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세운 계획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하는 모습들이 다들 정말 멋있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노력하는 모습
을 보여주어, 독도와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독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마
음가짐을 갖게 해준 시간이었고, 지금까지 말로만 세웠던 계획을 진심으로 실천해본, 뜻깊은 시간이
었다.

30505 김지우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학교에서 부르던 노래 중 하나가 '독도는 우리 땅!' 이었다. 하지만 무작정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이 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만 머리에 있
었지 독도가 어떤 곳이고 왜 그렇게 작은 섬이 큰 화제를 불러왔는지는 전혀 몰랐다. 1학년 때 학
교 수행평가로 독도 홍보활동을 하면서 얕게나마 공부했던 기억도 희미해질 즈음, 이번 '독도지킴이
대회'라는 기회를 빌려 내가 독도와 한 발짝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삼국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였으며 그곳이 터전이었던 희귀생물 강치가 일제의 무단 포획으로 멸종되는 수난을 겪은 독도. 그 
독도를 위해 숫자에 약한 내가 대여섯 번씩 셈을 해 가며 배지를 판매해 그 수익을 계산하고, 힘들
게 그려 내고 주문하고 홍보하여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기부했다. 또 집에서 결코 가깝지 않은 광
화문에서 발품을 팔며 생판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수많은 서명과 독도 경비대 분들께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이번 독도지킴이대회를 통해 얻은 것은 독도에 대한 단순한 지식뿐만이 아니다. 한 
장 남짓 계획서에 빼곡히 적혀 있던 계획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추진력, 배지를 디자인할 때 어떤 
것이 더 인기가 있을까 하면서 그렸던 진지함, 독도 필통 봉사를 하면서 생긴 인내심과 근육통, 광
화문에서 내외국민 모두에게 말을 걸고 설명하는 용기와 13,000여 보를 걸어 다니며 생긴 고단함,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과 맺어진 소중한 인연. 이 모두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얻게 된 값진 보물이며 당분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2주간의 인상 깊은 체험을 할 기회
를 준 것에 매우 감사한다.


